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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수급 위기 신속대응을 위한  
비축 희소금속 방출절차 점검

-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따른 수급위기 신속대응 강화 후속조치
- 방출 소요기간 단축(60일 → 30일)을 위한 절차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글로벌 핵심광물 수급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비축중인 희소금속 시범방출을 통해 절차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22.12월)하면서 수급

장애 발생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수준

(60일 → 30일)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장애 발생시 최단 8일 내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하였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이행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시범방출은 스테인

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크롬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비축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내 최대 수요사인 포스코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시범방출을 통해 방출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방출 소요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평상시 해상운송 차질, 

주요 생산국의 계약 파기 등으로 민간 기업에 일시적 발생하는 희소금속 

수급 차질에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비축광산물을 대여하고 동일한 금속을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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